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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한국영화 최초로 제72회 

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

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

의 이목을 집중시킨‘기생충’

이 지난 5일 프랑스에서 개

봉했다. 

‘기생충’은 개봉 후 9일까

지 5일 동안 259,737명의 현

지 관객을 동원하는 성적을 

거뒀다. 이는 역대 프랑스 개

봉 한국 영화 중 최고 기록이

었던‘설국열차’의 개봉주 

관객 235,371명을 넘은 성

적이다. 

또한‘기생충’은 같은 날 

개봉한‘엑스맨: 다크 피닉스’

에 이어 프랑스 박스오피스 

2위에올라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. 엑스맨: 다크 피

닉스’는 같은 기간 498,000명 관객을 동원했다. 하지

만‘엑스맨: 다크 피닉스’의 개봉주 관객 기록은 597

개관에서 개봉해 거둔 것인

데 비해‘기생충’은 179개관

에서 거둔 기록이어서 더욱 

눈길을 끈다.‘기생충’은 프

랑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

에 힘입어 300개관 이상으

로 확대 상영될 예정이다.

역대 프랑스 개봉 한국영

화 최고 스코어를 기록한‘설

국열차’는 최종 약 68만 명

의 관객을 동원했고, 2위‘취

화선’은 약 31만 명, 3위‘아

가씨’는 약 30만 명, 4위‘부

산행’은 약 27만 명의 관객

을 동원한 바 있다. 

‘기생충’은 칸 국제영화제 

공식 상영 이후 쏟아진 세계 언론들의 찬사와 황금

종려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

모은 바 있다.

‘기생충’ 프랑스 박스오피스 2위 등극

아카데미상(오스카상)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

술과학아카데미(AMPAS)가 선거를 통해 이사진

을 개편했다. 

11일 연예매체‘버라이어티’에 따르면 아카데미

상을 주관하는 AMPAS가 2019∼2020 이사진 선

거를 통해 새 이사 6명을 선출하고 기존 이사 10명

을 재선했다.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54명의 이사 

중 여성은 22명에서 24명(44%)으로 늘었다. 유색

인종 이사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. 하지만 유

색인종 비중은 20%에 머무르고 있다.  아카데미는 

그동안 백인 남성 중심의 이사진과 시상 관행으로 

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

이번 개편으로 미투 캠페인을 주도한 여배우 로

라 던이 이사진에 재합류했다. 스티븐 스필버그 감

독, 제작자 마크 존슨,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로

저 로스 윌리엄스도 재선됐다. 감독·배우·스태프

의 90% 이상이 흑인인 영화‘블랙팬서’의 의상 디

자이너 로스 엘레인 카터는 새 이사로 등재됐다. 

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

을 2월 9일에 개최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2월 

27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. 아카데미 측은“2022

년 동계올림픽, 슈퍼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짰다.”

라고 말했다.

아카데미 시상식은 미 ABC 방송을 통해 미 전

역과 전 세계에 중계되지만 최근 시청률 하락으로 

고전해왔다.

AMPAS 이사진 개편
유색인종은 20%에 불과

가수 저스틴 비버(25)가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

(57)에게 느닷없이 결투를 신청했다.

 

비버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“톰 크루즈와 옥타곤

(이종격투장)에서 싸우고 싶다. 만약 당신이 겁먹고 

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, 그 수치를 결코 만

회할 수 없을 것”이라며 결투를 신청했다. 

또“누가 이 결투를 성사되게 도와줄래?”라면서‘데

이나 화이트’라는 이름에 해시태그를 붙였다. 데이나 

화이트(50)는 세개 3대 이종격투기 대회인 UFC의 대

표이다. 

CNN은 11일“비버의 결투 신청 이유을 아는 사람

은 없다.”며“비버와 크루즈 양쪽 홍보관계자 모두 

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.”고 전했다. 또“왜 25살

의 비버가 56살의 톰 크루즈에게 싸움을 걸었는지 

누구도 모를 듯하다.”며“저스틴 비버의 결투 신청에 

대한 미스테리가 깊어지고 있다.”고 보도했다.

비버의 결투 신청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(SNS)에서

도 이목을 끌었다. 

전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(31·아일랜드)는 트위

터를 통해“톰 크루즈가 남자답게 이 결투 신청을 받

아들인다면 맥그리거 스포츠&엔터테인먼트가 이 

대결을 주선하겠다.”고 제안했다.“크루즈가 영화에

서처럼 싸울 수 있는지 두고 보자.”고 도 했다. 맥그

리거 스포츠 & 엔터테인먼트는 맥그리거가 운영하

는 스포츠 기획사다.

비버, 톰 크루즈에게 ‘옥타곤 결투’ 신청


